
구연산 수요“물꼬"
청량음료·과즙음료용 확대로 17.5% 증가

대표적 산미료인 구연산(Citric Acid)이 음료시장의 확대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료제품의 다양화와 과즙음료의 활황 등 전반적으로 음료 생산이 늘어나

면서 구연산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산의 국내 수요는 9 3년 6 7 0 0여톤으로 9 2년 5 7 0 0톤에 비해 1 0 0 0톤, 17.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

으며 9 4년에는 12% 증가한 7 5 0 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연산은 L -아스코르빈산·글루콘산·탄산과 함께 부드럽고 상쾌한 신맛을 내는 산미료로서 특성

과 맛이 다양한 제품에 첨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급현황을 보면, 수입품이 5 9 0 0여톤으로 전체 수요 6 7 0 0톤의 8 8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원이 연간 8 0 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중국산이 저가로 국내시장을 공략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양은 3 7 0 0톤으로 수입

품의 6 3 %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인도네시아산 8 4 0톤, 벨기에산 680 톤, 오

스트레일리아 3 6 0톤, 기타 미국·일본 등에서

3 2 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한 생산기업인 미원은 연간 800 여톤

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산 저가품의 수입 증

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미원은 시장경쟁이 어렵다고 판단,

더이상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구연산담

당부서를 해체하고 기존 거래선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족분은 수입해 공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동아오츠카·제일제당·롯데식품·동양제과·롯데칠성·한국펩시콜라 등이 직수입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아산제약·영진약품 등이 의약용으로 드링크류에 사용하고 있다.

또 해태음료를 비롯한 기타 기업에서는 미원·남영상사·이화산업·한농 등과 기타 수입상사를 통

해 공급받고 있다.

가격은 국산이 K g당 1 2 0 0∼1 3 0 0원인 것을 비롯해 유럽 및 일본산은 1 6 0 0∼1700 원, 인도네시아산은

1 2 0 0원 내외, 중국산은 최저가인 7 0 0∼8 0 0원이며 껌도포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제품은 2 0 0 0∼2 3 0 0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은 가격면에서 월등히 유리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품질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기업에서는 저가의 중국산을 수입, 정제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산은 롯데칠성, 해태음료, 일화 등 청량음료기업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형태에 따

라 결정구연산과 이의 무수물인 무수구연산으로 나뉘며 1 0 %이상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결정구연산은 산미료로서 청량음료·쥬스·젤리·잼·드롭프스 등 각종식품에 널리 사용되는데 청

량음료에 0 . 1∼0.3%, 과즙·젤리·냉과·캔디등에는 1 %정도 첨가된다.

산미료 외에도 산화방지와 안정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과일 가공품·치즈·아이스크림·식용유

지·마가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 유제품의 개량, 소오스류에도 첨가된다.

무수구연산은 결정구연산과 효과는 같으나 열을 가해도 쉽게 굳어지지 않고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긴 장점이 있어 분말음료 제조에 필수적이며 고형산미료로서 분말쥬스, 분말제리, 분말발포쥬스, 껌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중국산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산 등 저가 수입품의 시장점유가 확대돼 수입의존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품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생산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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